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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사업 추진방향, 추진 시 유의사항, 사후관리 우수사례 등 안내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2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2024년)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 원이 지원

됐으며, 특히 올해(2025년)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총 

50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지난해까지 관망정비사업 48개, 정수장정비사업 16개의 사업이 완료되어 

연간 6,930만㎥*의 누수를 줄였으며 평균 55.8%이던 유수율을 89.3%으로 

끌어올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우리나라 총 누수량 6억 7,350만㎥의 10% 이상(2023 상수도통계)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완료된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착수대상사업* 검토 방안 등을 설명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 현장여건(도로공사, 하수관로공사 동시 추진 등), 예산 집행 제고 등을 위해 우선적

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업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완료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이재덕 (044-201-7112)물이용기획과

  



붙임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 목 적

 ○ 전국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담당 관계자에게 정부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유수율 

및 운영·관리 능력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성과 도출

□ 설명회 개요

 ○ (일시) ‘25. 2. 19. (수) 13:30 ~ 17:00

 ○ (장소)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 대강당(대전 동구 중앙로 240)

 ○ (참석대상) 유역·지방청, 광역･기초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설명회 자료 당일 배포

 ○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추진방향 설명 및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유

 ○ 사전기술검토 및 우선 착수대상사업 검토 방안 안내

 ○ 사후관리 관련 보고서 검토사례 및 유의사항 등 설명

□ 세부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3:30∼14:00 30‘ ㆍ참석자 등록 -

14:00∼14:10 10‘ ㆍ설명회 안내 및 인사말씀 환경부

14:10∼14:30 20‘ ㆍ노후상수도정비사업 추진방향 환경부

14:30∼14:50 20‘ ㆍ지자체 사후관리 우수사례 홍천군

14:50∼15:10 20‘ ㆍ노후상수도정비사업 추진사례 한국수자원공사

15:10∼15:30 20‘ ㆍ휴식 -

15:30∼15:50 20‘ ㆍ사전기술검토 및 우선 착수대상사업 검토 방안 한국수자원공사

15:50~16:10 20‘ ㆍ사후관리 관련 보고서 검토사례 및 유의사항 한국상하수도협회

16:10∼16:50 40‘ ㆍ질의응답 및 건의 환경부

16:50~17:00 10‘ ㆍ설명회 마무리 환경부

 ※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